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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5년 관세·무역정책 변화에 대비한 조기선적효과가 사라져 

전년 대비 0.1%p 낮은 2.7%로 전망된다.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투자 급감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소비 여건 개선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여 1.0%로 추정된다.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민간

소비 개선과 건설 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어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1.8~2.0%

로 전망된다.

- 2026년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겠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을 계속해서 웃돌면서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 

등으로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 2025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2조 7,389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37조 2,084억 원, 축산업 생산액은 6.1% 증가한 25조 

5,305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6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6.9% 증가한 

63조 3,757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37조 9,822억 원, 축산

업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5조 3,935억 원으로 전망된다. 



• 2026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수출액은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무역수지적자는 4.0% 감소한 261억 3,040만 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공급

감소 및 지육가격 상승 영향과 할당관세 및 TRQ 등의 효과로 농식품 수입량이 감소하고, 

농식품 수출액은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및 케이(K)-푸드의 지속적인 인기 등의 영향으

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26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49만 7,770ha로 전망된다. 2026년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55ha이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77ha

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증가하지만 채소, 과수 재배면적

이 감소하여 2026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156만 4,770ha로 전망된다. 

• 2026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1억 9,760만 마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고, 번식용 씨돼지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돼지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여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육용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고 

산란계 입식 감소로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할 전망이다.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2026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5,33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소

득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74만 원으로 전망된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0.3% 증가, 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94만 4,820명, 농가호수는 0.7% 감소한 

96만 3,300호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56.6%

로 전망되며, 농림어업취업자수는 농가의 구조적 감소세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138만 

480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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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1.1.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1)

1.1.1.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하반기 주요

국과의 무역합의 진전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기조와 글로벌 

AI 투자 호조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 2024년과 비슷한 2.8%로 추정된다. 

•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5년 관세·무역정책 변화에 대비한 조기선적효과가 사라지

면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2025년 추정치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압력을 완화해 성장 하방을 일부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2026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고용둔화가 소비를 제약하겠으나, 재정정책 완화와 

추가 금리인하, AI 투자 지속 등이 성장을 지지하여 2025년 추정치보다 0.2%p 높은 2.2%

로 전망된다.

• (유로존) 2026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통화정책 완화와 국방비 등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

를 뒷받침하겠지만, 대외수요 둔화와 유로화 강세, 대미 수출 관세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5년 추정치보다 0.4%p 낮은 1.1%로 전망된다.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한국무역협

회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년 세계경제 전망」,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Global Executive Summary」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세계 경제성장률과 

환율은 S&P Global의 추정 및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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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여건은 일부 개선되겠으나, 부동산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2025년 추정치

보다 0.4%p 낮은 4.6%로 전망된다. 

• (일본) 2026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생산 여건이 부진하겠지만,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자동화·디지털 투자 확대와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를 일부 뒷받침하면

서 2025년 추정치보다 0.3%p 낮은 0.9%로 전망된다.

구분
2023
(S&P)

2024
(S&P)

2025(추정)1) 2026(전망)1)

IMF WB S&P IMF WB S&P

전 세계 3.0 2.8 3.2 2.7 2.8 3.1 2.6 2.7

 선진국 1.8 1.9 1.6 1.7 1.8 1.6 1.6 1.7

 미국 2.9 2.8 2.0 2.1 2.0 2.1 2.2 2.2

 유로존 0.6 0.8 1.2 1.4 1.5 1.1 0.9 1.1

 일본 0.7 -0.2 1.1 1.3 1.2 0.6 0.8 0.9

 신흥국&개발도상국2) 4.5 4.2 4.2 4.2 4.3 4.0 4.0 4.1

 아시아3) 4.7 4.2 5.2 4.8 4.5 4.7 4.4 4.1

중국 5.4 5.0 4.8 4.9 5.0 4.2 4.4 4.6

 중남미4) 2.3 2.1 2.4 2.2 2.2 2.3 2.3 2.2

 중동&북아프리카 2.0 1.7 3.3 3.1 3.8 3.7 3.6 4.2

 아프리카5) 4.0 3.9 4.1 4.0 4.0 4.4 4.3 4.1

| 표 1-1 |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 GDP

주 1) IMF는 2025년 10월, WB는 2026년 1월, S&P는 2025년 12월 추정 및 전망치임.
2) Emerging Market과 Developing Economics 기준임.
3) IMF는 Emerging과 Developing Asia, WB는 East Asia와 Pacific 기준임.
4) Latin America와 Caribbean 기준이며, S&P는 베네수엘라 제외임.
5) Sub－Saharan Africa 기준임.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6),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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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제유가 및 환율

가. 국제유가

• 2025년 국제유가는 지정학 이슈가 단기 상방 압력을 만들었으나, 최근 글로벌 원유 생산량

이 소비량을 상회하면서 재고 증가세가 확대되어 2024년보다 14.6% 하락한 배럴당 65달

러 40센트(EIA의 WTI 기준)로 추정된다.

- OPEC+의 감산 완화 기조와 비OPEC+의 증산 확대 전망이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우며 

유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 2026년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겠지만, 생산량이 소비

량을 계속해서 웃돌면서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보다 20.2% 

하락한 배럴당 52달러 21센트로 전망된다. 다만, OPEC+의 1분기 생산량 동결 계획과 

중국의 전략 비축량 증가가 하락폭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 (원유 공급) OPEC+가 1분기 생산량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주요 비OPEC+ 산유국의 증산이 더해져 원유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 (원유 수요) 글로벌 원유 수요는 비OECD+ 중에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

며, 특히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들이 수요 확대를 주도할 전망이다.

기관 구분 2024 2025
2026(전망)1)

1/4 2/4 3/4 4/4 연간

EIA
WTI 76.60 65.40 54.93 52.67 52.03 49.34 52.21

BRENT 80.56 69.04 58.93 56.00 55.35 53.34 55.87

S&P
WTI 76.48 65.28 55.60 53.15 54.37 55.38 54.63

BRENT 80.50 68.87 60.00 57.25 58.17 58.92 58.58

| 표 1-2 | 국제 원유 가격 동향과 전망

단위: 달러/배럴

주 1) 2026년 1월 전망치임.
자료: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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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 2025년 달러화는 미국의 관세·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일부 

약화되고, 스위스프랑 등 대체 안전통화와 금 등으로 자금이 분산되며 달러 약세 압력이 

커졌다. 다만, 미국 경기의 상대적 견조함으로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 2026년 달러화는 고용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지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되, 

금리차 축소와 대외불균형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약세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견조한 

미국 경기와 대미 투자 유도 등에 따른 달러 자산 수요가 약세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화는 달러 약세 재개와 미·유럽 금리차 축소,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에 따른 금리 안정 기대 등을 배경으로 달러 대비 강세가 예상되나. 유럽의 

재정 여건 우려 등은 강세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위안화는 내수 부진 장기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와 

국내 물가 반등에 따른 실질환율 개선으로 달러 대비 완만한 강세가 예상된다.

- 엔화는 일본은행(BOJ)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일 금리차 축소로 달러 대비 강세

가 예상되나, 신임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강세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구분 2023 2024 2025 2026(전망)1)

달러/유로 1.08 1.08 1.13 1.18

위안/달러 7.08 7.20 7.19 7.02

엔/달러 140.47 151.47 149.51 146.88

| 표 1-3 | 환율 동향과 전망

주 1) 2025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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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2)

1.2.1. 2025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투자 급감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소비 여건 개선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여 1.0%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관세부과 품목 중심 수출은 점차 둔화되

는 모습이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호전과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일시 둔화되어 1.3%로 추정된다.

-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업의 선단공정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의 투자 

흐름이 개선되어 2.1~2.6%로 추정된다.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정부의 R&D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 

3.0%로 추정된다.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대규모 토목공사 착공 등으로 감소폭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도 

나타났으나,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착공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부진이 

장기화되어 –9.5~–8.7%로 추정된다.

구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건설투자

한국은행 1.0 1.3 2.6 3.0 -8.7

재정경제부 1.0 1.3 2.1 3.0 -9.5

| 표 1-4 | 주요 경제 지표 동향1)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주 1)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26년 세계경제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환율은 S&P Global의 추정 및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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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높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더해지며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명절 수요 및 기상여건 악화로 하반기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상승 전환과 공산품 하락폭 축소로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3.6 2.3 2.1 2.1 2.0 2.4 2.1

농축수산물 3.1 5.9 1.2 1.1 2.9 4.2 2.4

생산자2) 1.6 1.7 1.5 0.5 0.8 1.6 1.1

| 표 1－5 | 물가 변화 추이1)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주 1) 2020=100 기준임.
2) 2025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2025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한 추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 (고용) 2025년 고용률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서비스업이 정부 

일자리 정책과 소비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2.9%로 

추정된다.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취업자 28,416 28,576 28,215 29,046 29,050 28,765 28,769

실업자 787 823 980 844 651 845 830

고용률1) 62.6 62.7 61.8 63.5 63.5 62.7 62.9

실업률2) 2.7 2.8 3.4 2.8 2.2 2.9 2.8

| 표 1-6 | 고용지표 동향

단위: 천 명, %

주 1)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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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2025년 원/달러 환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지속되

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져 2024년보다 4.3% 상승한 1,422원/달러로 나타났다.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원/달러
1,306 1,364 1,452 1,400 1,386 1,450 1,422

(1.2)1) (4.4) (9.3) (2.1) (2.2) (3.8) (4.3)

원/위안
184 189 200 194 194 204 198

(-3.8) (2.7) (8.0) (2.3) (2.3) (5.1) (4.4)

원/100엔
930 900 952 969 940 945 951

(-5.4) (-3.2) (6.4) (10.0) (3.4) (3.0) (5.7)

| 표 1-7 | 환율 동향

단위: %

주 1) ( )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5)

• (무역수지) 2025년 무역수지는 대미 흑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대만·아세안 등과의 흑자 

확대와 산유국 대상 적자 축소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며 780억 2,500

만 달러 흑자로 추정된다.

- (수출)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내수 부진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감소했으나, IT 품목 

호조로 대만 등 아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 (수입)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액은 줄었으나, 컴퓨터·반

도체 등 IT 관련 품목 수입액은 증가하였다.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수출액(A)
6,322.3 6,836.1 1,595.4 1,751.3 1,849.1 1,901.1 7,096.9

(-7.5)1) (8.1) (-2.3) (2.1) (6.5) (8.5) (3.8)

수입액(B)
6,425.7 6,317.7 1,527.9 1,542.7 1,624.4 1,621.8 6,316.7

(-12.1) (-1.7) (-1.3) (-1.8) (1.5) (1.4) (0.0)

무역수지(A-B) -103.5 518.4 67.6 208.7 224.7 279.3 780.3

| 표 1-8 |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주 1) ( )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자료: 관세청, 「연간 수출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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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6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2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개선이 이어지고 건설 부진이 완화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어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1.8~2.0%로 전망된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기업실적 개선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계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

지고, 시장금리 하락세가 가계의 소비 여건을 뒷받침하면서 1.7%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수익성 저하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비IT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겠

으나, 반도체 등 IT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2.0~2.1%로 전망된다.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AI 등 신성장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되고, 정부 지원도 확대되면서 3.1~3.3%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과거 수주·착공 물량이 시차를 두고 공사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어 2.4~2.6%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주의 착공 전환 

지연 등으로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높은 환율과 내수 부진 완화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예상되어 

2.1%로 전망된다. 

• (고용) 2026년 고용률은 소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내수 

회복으로 민간 고용 여건은 개선되겠으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증가폭을 제한하여 

62.9~63.0%로 전망된다.

• (경상수지) 2026년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

로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확대되어 1,300~1,35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해상운임 하락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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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

한국은행1) 재정경제부2)

경제성장률 1.8 2.0

민간소비 1.7 1.7

설비투자 2.0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1 3.3

건설투자 2.6 2.4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고용률(%) 62.9 63.0

경상수지(억 달러) 1,300 1,350

| 표 1－9 | 한국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주 1)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전망치임.
2)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 (환율)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 등으로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해 

2025년보다 0.7% 상승한 1,432원/달러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부채 등 구조적 제약과 

미국 관세 효과의 본격화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본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연도 원/달러 원/위안 원/100엔

2026
1,432 204 975

(0.7) (3.1) (2.5)

| 표 1-10 | 환율 전망1)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주 1) 2025년 12월 전망치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Dec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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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2.1. 농업 생산 동향과 전망

2.1.1. 재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2025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49만 9,510ha로 추정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55ha이며, 농가 1인당 경지면적은 

0.8% 증가한 0.76ha로 추정된다.

- 경지이용률은 107.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2026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49만 7,770ha로 전망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55ha이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77ha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면적 감소폭이 경작가능면적 감소폭보다 커 경지이용률은 0.1%p 하락한 107.5%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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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경지면적2)
(천 ha)

1,529 1,505 1,500 1,498
-0.3 -2.0 -0.1

(1,493) (1,460) (1,455) (1,454)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51 1.55 1.55 1.55 0.1 3.1 0.5

농가인구당 경지면적(ha) 0.71 0.75 0.76 0.77 0.8 8.6 1.8

재배면적(천 ha) 1,608 1,591 1,571 1,565 -1.3 -2.7 -0.4

경지이용률3)
(%) 106.8 107.6 107.6 107.5 0.0%p 0.7%p -0.1%p

| 표 1-11 |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  )는 경작가능면적(천 ha)을 의미함.
   3) 경지이용률은 전년도 경작가능면적에 대한 당해 작물재배면적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5년 동향) 2025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57만 850ha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증가하지만 채소, 과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26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156만 4,770ha로 전망된다. 

-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88만 100ha로 전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이다.

-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만 4,240ha로 전망된다. 2025년 배추 가격 

하락 영향으로 엽채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할 전망이다.

- 근채류 재배면적은 2025년 고랭지무, 당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할 

전망이다.

-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2025년산 양파와 대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 감소할 

전망이다. 

- 과채류 재배면적은 토마토, 호박 등 타 작목에서 재배 전환 선호가 높은 품목의 재배면적 

증가와 2025년 수박 가격 강세로 인한 2026년 재배면적 증가 전망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 품종 전환 및 신규 품종 식재, 고목 갱신 등으로 과수 유목면적은 증가하나, 성목면적은 

감소하여 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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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년2)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전체 재배면적 1,608 1,591 1,571 1,565 -1.3 -2.7 -0.4

식량작물 901 895 878 880 -1.9 -2.4 0.2

채소 250 246 248 244 0.5 -2.4 -1.3

엽채류 46 46 50 49 9.6 7.8 -1.9

근채류 23 22 21 20 -3.5 -13.6 -5.9

양념채소 91 91 90 87 -1.7 -4.4 -3.2

과채류 41 41 42 43 1.7 4.5 1.1

과수 157 157 156 155 -0.3 -1.1 -0.7

| 표 1-12 | 부류별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1)

단위: 천 ha, %

주 1) 국가데이터처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2)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1.2. 축산업 생산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2025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억 9,830만 마리로 

추정된다.

- (우제류) 2024년 가격 약세로 인한 송아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

고, 2025년 질병과 폭염으로 인한 모돈 폐사 증가로 돼지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여 2025

년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460만 마리로 추정된다.

- (가금류) 2025년 원종계 및 종계 사육마릿수 증가와 산란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억 8,370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2026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1억 9,760만 마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제류)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고, 번식용 씨돼지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돼지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여 2026년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1,460만 마리로 전망된다.

- (가금류) 2026년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대비에 따른 입식 감소로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억 8,300만 

마리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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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총 사육 마릿수 192.9 196.5 198.3 197.6 0.9 2.4 -0.3

우제류2) 15.1 14.9 14.6 14.6 -1.9 -3.5 -0.1

가금류3) 177.7 181.6 183.7 183.0 1.1 3.0 -0.4

| 표 1-13 | 사육 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마리, %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우제류는 한육우, 젖소, 돼지의 합이며, 한육우는 당해연도 4분기 자료, 돼지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3)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의 합이며,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소비자의 식문화 변화 등으로 7대 곡물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6대 과일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 (곡물) 2025년 곡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134.4kg으로 추정된다.

- (채소)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무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마늘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일)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3.3kg으로 추정되며,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하반기 할당관세 종료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1% 감소한 14.2kg으로 추정된다.

- (육류) 돼지고기의 경우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감소하였지만, 

쇠고기와 닭고기는 수입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59.9kg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7대 곡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6대 과일,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3대 육류 

소비량은 평년 대비 기준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 쌀 수요가 감소하나 2026년산 감자 작황 회복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인한 낮은 

가격으로 감자 소비량은 증가하여 7대 곡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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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kg으로 전망된다.

- (채소)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 감귤의 서귀포 감귤 해거리로 인해 공급이 일부 제약되어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

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32.6kg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은 감귤류의 

경우 2026년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만다린에 대한 무관세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

나, 타 수입 과일 수입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소비량은 1.2% 감소한 14.0kg

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평년 대비 8.1%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된다.

- (육류) 3대 육류 소비량은 쇠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59.3kg으로 전망된다.

구분 평년2)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7대 곡물3) 138.2 136.4 134.4 135.6 -1.5 -1.8 1.0

5대 채소4) 110.9 104.1 109.1 109.1 4.8 -1.6 0.0

6대 과일5) 33.5 32.9 33.3 32.6 1.0 -2.8 -1.9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6) 13.0 15.1 14.2 14.0 -6.1 8.1 -1.2

3대 육류6) 58.6 59.8 59.9 59.3 0.2 1.2 -1.1

| 표 1-14 |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1)

단위: kg/인, %

주 1)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 변화량)으로부터 도출된 1인당 공급량을 의미함.
   2)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3)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4)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는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5)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6) 오렌지·열대과일 및 3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 19

2.3. 농식품 교역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70억 7,690만 달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 수출은 라면, 건강기능 식품, 김치, 포도 

등이 주요 수출 성장 품목으로, 중동·유럽연합·북미 권역 등에서 수출이 확대되어 2025년 

수출액은 농식품 한정으로 98억 4,430만 달러, 임산물을 포함하는 경우 102억 5,210만 

달러, 면세점 내 외국인 판매 실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104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272억 3,260만 달러로 추정된다.

- 2025년 5대 채소와 5대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5.6%, 6.8% 증가하였으나, 

7대 곡물, 과일은 전년 대비 각각 1.0%, 6.4% 감소하였다. 농식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수출액은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4.0% 감소한 261억 3,040만 달러로 전망된다.

- (수입) 미국산 소고기의 공급감소 및 지육가격 상승 영향으로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채소와 과일의 경우 2025년에 적용된 할당관세 및 TRQ 등의 

효과로 2026년은 각각 전년 대비 8.9%,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의 5대 

전략』. ’25.12.23.)으로 ‘찐 매력 제품 발굴 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중동 등 유

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reach)’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및 케이(K)-푸드의 지속적인 인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농식품 수출액

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107억 3,160만 달러로 전망된다. 또한 임산물 수출액까지 

고려하면 농식품 수출액은 111억 7,61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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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년2)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수
입

수입액(A) 361.7 366.0 370.8 368.6 1.3 1.9 -0.6

수입량 3,828 3,853 3,869 3,728 0.4 -2.6 -3.7

7대 곡물3) 1,768 1,810 1,792 1,797 -1.0 1.7 0.3

5대 채소4) 32 37 39 36 5.6 9.6 -8.9

과일 71 82 76 75 -6.4 5.7 -1.3

6대 과일5) 4 3 3 3 -10.2 -20.2 1.6

오렌지·열대과일6) 67 78 73 72 -6.2 7.8 -1.4

5대 축산물6) 128 131 140 136 6.8 6.8 -3.0

수
출

수출액(B)7)
83.4 94.1 98.4 107.3 4.6 28.6 9.0

(88.0) (98.3) (102.5) (111.8) (4.3) (27.0) (9.0)

수출량 341 374 389 402 4.0 18.0 3.4

무역수지적자(A－B) 274.6 271.9 272.3 261.3 0.1 -4.9 -4.0

| 표 1-15 | 농식품 무역 동향과 전망1)

단위: 억 달러, 만 톤, %

주 1) 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무역 자료임.
   2)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3)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4)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는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5)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6) 오렌지·열대과일 및 5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7) ( )는 임산물 수출액 전망치 포함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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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생산액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2025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2조 7,389억 원으로 추정된

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37조 2,084억 원, 축산업 생산액은 6.1% 

증가한 25조 5,305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재배업) 식량작물 생산액은 쌀 가격 상승과 콩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 7,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채소 생산액은 작황 회복으로 인한 가격 안정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14조 6,654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실 생산액은 2025년산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7조 9,777억 원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우제류 생산액은 한육우 및 돼지 도축 마릿수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금류 생산액은 육용계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2026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6.9% 증가한 63조 3,757

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37조 9,822억 원, 축산업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5조 3,935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0조 8,833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액은 주요 양념채소, 과채류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 평년 대비 11.7% 증가한 14조 9,050억 원으로 전망된다. 과실 생산액은 사과, 

포도, 감귤, 단감 등 주요 품목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한 8조 1,623억 

원으로 전망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와 수급조절용 벼 등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쌀 수급 균형을 

고려할 경우, 쌀 생산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업)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평년 대비 4.5% 

증가한 25조 3,935억 원으로 전망된다. 우제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나 

평년 대비 3.0% 증가한 17조 4,374억 원으로 전망된다. 가금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평년 대비 13.2% 증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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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업 총생산액 593 608 627 634 3.2 6.9 1.0

재배업 345 367 372 380 1.4 10.0 2.1

식량작물 104 101 107 109 6.3 4.2 1.5

채소 133 148 147 149 -1.2 11.7 1.6

과실 63 78 80 82 2.5 30.1 2.3

축산업2) 243 241 255 254 6.1 4.5 -0.5

우제류 169 165 177 174 7.1 3.0 -1.4

가금류 63 67 71 72 4.9 13.2 1.4

| 표 1-16 |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천억 원, %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우제류는 한육우, 돼지, 우유의 합이며,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의 합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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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3.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2025년 호당 농업총수입은 쌀 및 3대 육류 가격 상승과 과실 생산량 증가로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5% 증가한 3,810만 원으로 추정되며,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7%p 하락한 73.3%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2026년 호당 농업총수입은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3,850만 원으로 나타나며, 호당 농업경영비는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나,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영농광열비 등의 농업구입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0.7% 하락한 2,780만 원으로 전망된다.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1.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업총수입 367 368 381 385 3.5 4.9 1.0

농업경영비 254 273 279 278 2.5 9.4 -0.7

농업경영비 비중 70.1 74.0 73.3 72.1 -0.7%p 2.0%p -1.2%p

| 표 1-17 | 호당 농업경영비(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만 원, %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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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 (2025년 동향)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188만 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17만 원으로 추정된다.

- 이전소득은 공익직불금 등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1,893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0.4% 증가하지만, 비경상소득은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6년 전망)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 평년 대비 10.7% 증가하여 5,33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소득은 총수입이 증가하고 경영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74만 원으로 

전망된다.

- 이전소득은 공익직불금 등의 지원 확대로 1,980만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4.6%, 평년과 비교하면 25.7% 증가한 수준이다.

- 농외소득은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0.3%, 평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나 평년 대비 6.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가소득 482 506 519 533 2.5 10.7 2.8

농업소득 108 96 102 107 6.2 -1.0 5.6

농외소득 190 201 202 203 0.4 6.6 0.3

이전소득 157 182 189 198 3.8 25.7 4.6

비경상소득 24 26 25 25 -3.4 6.5 -1.6

| 표 1-18 | 호당 농가소득(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만 원, %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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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 (농가인구)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200만 3,5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98만 1,61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6년 총인구 중 농가인

구 비율은 총인구 감소세보다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더 커 전년 대비 0.1%p, 평년 대비 

0.4%p 감소한 3.8% 수준으로 전망된다.

• (고령화) 2024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55.8%로 나타났으며, 이후 우상향 추세로 

2025년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56.0%, 2026년은 전년 대비 0.6%p, 평년 대비 6.8%p 

증가한 56.6%로 예상된다.

• (농가호수) 2024년 농가호수는 97만 3,710호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96만 9,690호로 추정된다. 아울러 2026년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0.7%, 평년 대비 

5.3% 감소한 96만 3,300호로 전망된다.

• (농림어업취업자수) 2025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39만 5,400명으로 추정된다. 2026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농가의 구조적 감소세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138만 480명으로 

전망되며, 평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평년1)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가호수(만 호) 101.8 97.4 97.0 96.3 -0.4 -5.3 -0.7

농가인구(만 명) 215.7 200.4 198.2 194.5 -1.1 -9.8 -1.9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49.7 55.8 56.0 56.6 0.2%p 6.8%p 0.6%p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4.2 3.9 3.8 3.8 0.0%p -0.4%p -0.1%p

농림어업취업자(만 명) 148.5 148.5 139.5 138.0 -6.0 -7.1 -1.1

| 표 1-19 |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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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업부문 전망을 위한 전제

• (모형)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2008년 개발하고, 전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

였다.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된다.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가격은 수급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 KREI-KASMO의 대상 품목 중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파는 대파, 쪽파, 낙농품은 음용유,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로 세분하였다. 

• (거시지표) 2026 농업 부문 전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국가데이터처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23년 12월)를 이용

하였다.

- 실질 GDP, 소비자물가(CPI), GDP 디플레이터의 2026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5년 11월)를 이용하였다.

- 국제유가는 EIA의 「Annual Energy Outlook 2025」 자료를 준용하였다.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기발효된 FTA를 상품양허(관세율 및 TRQ)에 집중하여 반영

하였다. 쌀은 2015년에 관세화를 이행하였으나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을 제외하고 국내

에 도입된 수입쌀은 소량이며 수급에 미치는 수준의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

검역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식물성고기와 배양육으로 구성된 대체육 시장은 국제육류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대체육은 전통육에 비해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사료전환효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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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사용이 현저히 적으며, 가축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체육에 대한 선호도와 유전공학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이 커 「농업전망 2026」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